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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뉴스에 대한 베스트 댓글이 일반 댓글의 동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는 총 194명이었으며, 참가자들은 통제집단(61명),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66명), 부정

적 베스트 댓글 집단(67명) 중 한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뉴스 기사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읽고 하단에 제시된 댓글 난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정도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댓글은 4명의 연구자가 읽

은 뒤 댓글 방향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였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는 평균 84.9%였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에 따른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

었다. 그리고 교차분석 결과, 실험 집단에 따라 긍정, 부정, 중립적 댓글 빈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통제집단과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그리고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과 부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간 댓글 방향성에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집단과 부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간 댓글 

경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중심어 :∣동조∣댓글∣베스트 댓글∣주제 관여도∣온라인∣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valence for best reply on the conformity of general reply 

in online environment. A total of 194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assigned randomly in three experimental groups(positive, negative, and control).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online news article, best reply and general 6 replies, and then, to write their 

own opinions in the reply sec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self-expression and issue commitment 

were measured. The contents of reply participants written was categorized three 

valence(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by the four experimenters’ judgment. The mean of 

inter-rater reliability was 84.9%.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self-expression and issue 

commitment were comparable across experimental conditions. However, the result of cross-table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ence of general reply across 

experimental conditions. Specific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ence of general 

repl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xperimental group and positive and control group,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egative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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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유·무선 인터넷 이용

률은 78.4%에 달하며, 실제로 10대-30대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달한다[1]. 국내 인터넷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도 매우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대표적인 정보 전달 매체

인 TV 또는 신문 등이 일 방향적 정보 전달 기능을 가

지고 있었다면 인터넷 매체는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는 양 방향적인 정보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인터넷이 기존의 정보 매체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2]. 그리고 인터넷은 과거의 매체들과는 달리 

사용자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인터

넷 사용자들 간에 즉각적이고 쉽게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댓글이다[3]. 

댓글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물리적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가상의 토론 공간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4]. 

댓글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온라인

상 에서 짧은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전

달할 수 있다[5]. 둘째,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을 비교함으로써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6]. 셋

째, 댓글은 광고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관심, 의

견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7]. 기존 연구에 따르

면 인터넷을 통한 의류 구매 시 댓글의 유형과 방향성, 

즉 제품에 대한 기존 사용자들의 댓글이 긍정적인가 부

정적인가의 여부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또한 온라인 미디

어랩 조사에서도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80%가 댓글도 

함께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하지만 댓글이 항상 긍정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병철(2004)의 연구결과 익명성이 보장

되는 온라인 토론 환경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나타났다

[5].  또한 어떤 정보에 대한 책임감 없는 댓글들이 난무

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의사소

통의 왜곡과 마녀 사냥 식 여론몰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11].

인터넷 사용자들이 댓글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기

사나 게시물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습

득 혹은 여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12]. 이

를 반영하듯 온라인 쇼핑으로 상품 구매 시 79.3%가  

타인의 이용후기 또는 댓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4.3%가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험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13]. 이와 같이 타인의 댓

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조(conformity)란,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 압력으로 

인한 행동이나 신념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14]. 일반

적으로 동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보적 영향과 규범적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보적 영향은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의 판단이 더 옳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합리적

인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 기초한다[15]. 또 다

른 원인은 집단의 규범적 영향으로 집단으로부터 인정

받고 거부당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기초적인 욕망에 

기초한다. 가장 대표적인 동조 실험의 예로, Asch(1952, 

1955)는 7-9명의 실험 협조자와 한 명의 실제 참가자를 

한 방에 모아 놓고, 하나의 기준선과 다른 세 개의 선들

을 보여준 뒤 기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선택하도록 

했다. 실험 협조자들이 모두 오답을 말한 뒤 참가자에

게 답을 말하게 하자 정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참가

자 중 74%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험 협조자들에 동조

하여 오답을 말하였다[16][17].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동조효과에 대한 연구들

에 따르면 익명성(anonymity)이 존재할 경우 집단 전

체 의견에 대한 동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18][19].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나 답변이 공개될 

경우에는 동조가 증가하며[20],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

이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더욱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인터넷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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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인의 의견을 접하게 되는 이용자들은 다수 의견

에 동조하여 그 의견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

반되는 의견 표현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네티즌들이 익

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화 과정에 동조 현상이 나

타날 수 있고, 특정 의견으로 극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22]. 예를 들어 국회에서 최진실 법안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여

론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형성에 본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동조효과도 이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동조효과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23][24]. 

온라인 환경에서 동조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최

근 고려해야 할 현상이 베스트 댓글이다. 베스트 댓글

이란 기사의 댓글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

고 찬성(혹은 추천)을 한 댓글로 일부 온라인 매체들에

서 “최고 공감”, “주간 댓글” “추천 Best” 등으로 별도

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베스트 댓글은 다른 일반 댓

글들 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베스트 댓글은 댓글 중 가장 상위에 위치

하고 사용자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사용자가 읽어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

라 베스트 댓글은 사용자가 개인의 의견을 입력하기 전 

중요한 정보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댓글 

보다 더 큰 동조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베스트 

댓글이 개인의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1.2 선행 연구
1.2.1. 온라인 구매에 대한 선행 연구
기존의 온라인상에서의 댓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 후기 혹은 제품 리뷰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뤄져왔다[25-28].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구매 후기에 따라 구매의

도가 변화한다고 보고하였고[25-27], 구매 후기는 상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8]. 제품 리

뷰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리뷰가 제품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구매 후기나 제품 리뷰를 구전 커뮤니케

이션의 일환으로 파악하였으며, 구매 후기에 담긴 내용

이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 해당 후기를 더 신

뢰하고, 부정적인 구매 후기일수록 제품 평가 및 구매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27-29]. 

하지만 구매 상황에서의 댓글과 온라인 뉴스에서의 

댓글은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구매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저 금액으로 최대 이득을 획득하

기 위하여, 즉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가격대비 좋은 제품인지, 제품의 구체적인 정

보를 얻기 위해 댓글을 읽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

에 댓글을 읽고 쓰게 되는 것은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타인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온라인 구매에 대한 연구 

외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뉴스에 대한 댓글과 연관한 별

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2. 온라인 뉴스에 대한 선행 연구
온라인 뉴스와 연관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상

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

해 연구해왔다[22][30][31]. 온라인 뉴스에 대한 댓글을 

연구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권상희와 김익현(2008)[32]

은 댓글 읽기 및 쓰기 행동, 댓글 신뢰도, 기사 장르, 성

별, 연령 간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고영재, 신경아 및 한

미정(2012)[33]은 온라인상에 의견을 게재하고 정보를 

확산시키는 주체들에 대한 성격적 특성을 연구한 바 있

다. 그리고 이재신과 성민정(2007)[12]은 온라인 뉴스에 

대한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기사 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

글을 읽은 주체가 추후 어떠한 내용의 온라인 댓글을 

쓰게 될 것인지, 온라인 댓글을 읽은 후의 행동을 연구

하지는 못했다. 즉, 온라인 댓글이 사람들의 개인적 의

견표현에 동조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

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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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선행 연구의 문제점
베스트 댓글은 주로 조회 수나 추천 수가 가장 높은 

댓글로, 일반 댓글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스트 

댓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별도로 붙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베스트 댓글이 일반 댓글보다 영향력이 클 것임

을 예측할 수 있다.

베스트 댓글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베스트 댓글에 대

한 연구는 아니지만 천덕희와 이현주(2012)[34]는 사람

들이 동의를 많이 한 구매 후기 일수록, 구매 후기가 생

생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수

록 해당 구매 후기를 더 신뢰하고, 이는 구매 의도 향상

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베

스트 댓글의 경우도 사람들의 조회 및 추천을 많이 받

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베스트 댓글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친 것, 즉 중립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댓글 내용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된다[35][36]. 따

라서 일반 댓글보다는 베스트 댓글이 사람들에게 영향

을 많이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매 및 온라인 뉴스와 연관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 댓글과 베스트 댓글을 구분하여 연

구를 진행하여 오지 못했다[12][25-33].

베스트 댓글의 순수한 동조효과를 검증할 때 고려해

야 할 대표적인 변인이 관여도이다[37]. 관여도란 개인

이 어떠한 제품, 주제 등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또는 

관심을 갖는 정도로 정의되며[38], 일반적으로 고관여

와 저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39]. 이러한 관여도는 사람

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에 대한 태도 형성을 설

명하는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연관된다[40]. 정교화 가

능성이란 사람들이 메시지가 주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

이며 해당 정보를 자신의 욕구와 관련지어 처리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일컫는 용어로, 정교화 가능성이 높을수

록 사람들이 메시지에 대해 갖는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주제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은 뒤, 정보를 분석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41]. 관여도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

더라도 고관여 집단이 저관여 집단보다 해당 정보에 상

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42]. 따라서 베스트 댓

글이라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도 특정 주제에 대한 관

여도 수준에 따라 동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관여도 이외에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 수준에 따라 베스트 댓글에 대한 동

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기표현은 사람들이 타인

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

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43]. 자기표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

이나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

하고,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

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44]. 따라서 자

기표현 수준이 높은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자신의 의

견을 주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더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같을 경우에

는 다수의 의견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동조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조사하여 통제한 후에 분석을 

하거나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

하지 못하였다[12][25-33]. 

1.3 본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뉴스 

기사에 제시된 베스트 댓글에 얼마나 동조하는지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 때,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

던 이용자의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에 대해 조사

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한 뒤 순수한 동조 효과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방 법

1. 실험 참가자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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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 소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07명(55.2%)과 남학생 87명(44.8%), 총 194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실험 형태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2.9세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

년이 10명(5.2%), 2학년이 27명(13.9%), 3학년이 85명

(43.8%), 그리고 4학년 70명(36.1%)이었다. 

자료 수집은 개별 참가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인터넷 기사 및 실험을 위해 작성된 긍정적 또는 부정

적 베스트 댓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하단에 제시된 댓글 난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 형

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댓글 작성 방식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기

사 댓글 형식을 따랐다. 그리고 베스트 댓글 외에 다른 

일반 댓글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긍정적, 부정

적, 그리고 중립적인 댓글을 각각 2개씩 동일하게 섞어

서 배치시켜 놓았다[그림 1].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사와 긍정적 베스트 댓글 

2. 측정도구 및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사로는 참가자들의 댓글 작성

에 있어 개인의 기존 성향이나 입장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로 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용의 

찬반 의견 분포가 편향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다. 이

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기사는 2009년 10월 16일 

S신문에서 게재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한 8살 아

이’에 대한 기사였다.

기본 댓글은 연구자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중립적인 것을 각각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구

분하여 6개를 수집하여 수정하였다. 댓글은 모두 기사

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20∼80자 분량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비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긍

정적이면서 감정적인 것은 아이의 문제를 동정에 호소

하는 것이었고 이성적인 것은 차분한 논조로 성전환자

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반영한 것을 선택했다. 부정적

이면서 감정적인 것은 아이의 외모에 대한 비난적인 어

조였고, 이성적인 것은 이른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

내는 것이었다. 중립적인 것 두 개는 가치판단을 배제

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긍정적, 부정적 베스트댓글은 모

두 이성적이면서 근거를 들어 설명한 의견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진(2004)[45]이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척도

를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주제 관여도는 개인이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혹은 관심을 갖는 정도로

써, 주제 관여도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이 주제는 나와 관계가 있다’ 

‘이 주제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를 들 수 있다. 해당 문

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고, 문항의 내적 일관성(Cronbach α)은 .921로 나타

났다. 

자기표현 수준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총 14문항이었고, 문항의 

예로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낸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를 들 수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문항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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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Cronbach α)은 .744였다.

표 1. 본 연구의 측정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적 정의

댓글 방향성 댓글로 작성된 내용이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적
인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판단

주제 관여도 개인이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또는 관
심을 갖는 정도

자기표현 수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도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 설계를 사용하였다. 이

에 참가자 194명은 각각 선정된 기사와 기본 댓글만을 

제시한 통제집단(N=61), 그리고 실험집단으로 기사와 

기본 댓글에 긍정적 베스트 댓글까지 제공받은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N=66), 기사와 기본 댓글, 부정적 베

스트 댓글을 제공받은 부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N=67) 

중 한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댓글의 방향성은 댓글을 연

구자들이 읽어본 뒤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명의 연구자

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연구자들의 분류 결과

에 대한 일치/불일치를 검사한 결과. 댓글 방향성 분류

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평균

은 84.9%(SD=4.7)였다. 관찰자 간 신뢰도의 기준은 

90%이상이면 좋지만 최소한 80%는 되어야 수용이 가

능하다[46]. 

Ⅲ. 결 과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표 2]에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

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은 나이(r = -.285, p < .01)와 는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주제 관여도(r = .171, p < .05)와 

자기표현 수준(r = .163, p < .05)과는 정적상관이 있었

다. 이외에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 그리고 댓글 

방향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1.성별 - 　 　 　 　
2.나이 -.285** - 　 　 　
3.주제 관여도 .171* .074 - 　 　
4.자기표현 .163* -.110 .022 - 　
5.댓글방향성 .121 -.074 .079 -.021 -

평균 1.55 22.92 1.99 3.08 3.03
표준편차 .50 2.49 .91 .41 .83

Note) *: p < .05, **: p < .01, N=194.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댓글 방향성은 긍정 1, 중립 0 부정 –1로 코딩하
였음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각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과 학

년, 그리고 나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교차분석

(cross-table) 결과, 각 집단에 따라 성별(χ2 = .267, p > 

.05)과 학년(χ2 = 1.901, p > .05) 빈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고 변량분석결과 나이(F = .564, p > .05)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집단의 참가자들의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 관여

도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은 1.93(SD=1.00)이었고 긍정

적인 베스트 댓글을 접한 집단의 평균은 1.92(SD=.72), 

부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접한 집단의 평균은 

2.10(SD=.97)이었다. 자기표현 수준에서 통제집단의 평

균은 2.93(SD=.55)이었고 긍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접한 

집단의 평균은 2.89(SD=.45), 부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접한 집단의 평균은 3.06(SD=.45)이었다. 

각 집단에 따른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의 차이

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 모두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동조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인들의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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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S df MS F p

주제 관여도
집단-간 1.35 2 .677

.829 .438집단-내 156.01 191 .817
합계 157.37 193

자기표현
집단-간 1.09 2 .543

2.336 .100집단-내 44.37 191 .232
합계 45.45 193

표 3. 실험 집단에 따른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의 평
균 및 표준편차 

변인

집단 전체

통제집단
(N=61)

긍정집단
(N=66)

부정집단
(N=67) (N=194)

M(SD) M(SD) M(SD)

관여도 1.93(1.00) 1.92(.72) 2.10(.97) 1.99(.90)
자기표현 2.93(.55) 2.89(.45) 3.06(.45) 2.96(.49)

표 4. 실험 집단에 따른 주제 관여도와 자기 표현도의  차이
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3. 실험집단에 따른 댓글 방향성 차이
베스트 댓글의 동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집단

에 따라 참가자가 작성한 댓글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지

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5]. 

각 집단의 댓글 방향성 비율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경우 긍정적으로 작성한 댓글의 비율이 24.6%였고, 부

정이 37.7%, 그리고 중립이 37.7%로 나타나 부정적인 

댓글이 좀 더 많았다. 긍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읽은 집

단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성한 댓글이 57.6%였고, 부

정이 22.7%, 그리고 중립이 19.7%로 나타나 긍정적인 

댓글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적인 베스트 댓글을 읽은 

집단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성한 댓글이 25.4%였고, 

부정이 38.8%, 그리고 중립이 35.8%로 나타나 부정적

인 댓글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교차 분석 결과, 집단에 따라 작성된 댓글의 긍정, 부

정, 중립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χ2 = 20.13, p < .001).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Mann-Whitney U 분석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

시하였고, 유의도는 Bonferroni Correction을 근거로

(.05/3) .017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표 6

참조) 통제집단과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간(z = 

-3.54, p < .001), 그리고 긍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과 부

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간(z = 3.471, p < .01)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통제집단과 부정적 베스트 

댓글 집단 간(z = -.198, p > .05)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실험 집단에 따른 댓글 방향성의 차이

종속변인 빈도
집단

전체
통제 긍정 부정

댓글성
향

긍정 빈도 15 38 17 70
집단 내 % 24.6% 57.6% 25.4% 36.1%

부정 빈도 23 15 26 64
집단 내 % 37.7% 22.7% 38.8% 33.0%

중립 빈도 23 13 24 60
집단 내% 37.7% 19.7% 35.8% 30.9%

전체 빈도 61 66 67 194
집단 내 % 100% 100% 100% 100%

표 6. 사후검증 결과

비교 Mann-Whitney U Z p

통제 vs. 긍정 1326.00 -3.54 .000
통제 vs. 부정 2004.50 -.198 .983
긍정 vs 부정 1488.00 -3.471 .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댓글, 그 중에서도 인

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베스트 

댓글이 이용자들의 일반 댓글에 미치는 동조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추가적으로 각 실험 집단 간 

일반 댓글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 참

가자들의 기사에 대한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 간 주제 관여도와 자기표현 정

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

었다. 그리고 동조 효과 검증 결과, 댓글 작성 시 긍정

적인 베스트 댓글 집단에서 긍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비

율이 부정적인 베스트 댓글 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긍정

적인 댓글을 작성한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부정

적인 베스트 댓글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댓글 방향성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긍정적인 베스트 댓글만이 동조효과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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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제시된 기사가 성 

소수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사

회적으로 더 바람직해 보이는 긍정적 베스트 댓글 의견

으로 태도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

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깊은 고

민, 재정 상태에 대한 것보다는 취미, 음식, 일반적 주제

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제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

을 수월해 한다[42]. 따라서 성(性)적인 문제에 대해 솔

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타인이 바람직하

게 여길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사의 주인공이 아동이었다는 점이다.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동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

며, 어린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있

어서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

적인 베스트 댓글에 대해서만 동조가 나타났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관여도 평균이 1.99점으

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제가 성전환에 대한 주제이

고 기사의 주인공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

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

하면, 자신과 관련이 없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우

며, 성 소수자 중 아동에 대한 기사였기 때문에, 부정적

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긍정적인 의

견에 동조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상품구매와 일반 댓글에 대한 연구에서 검증하지 않았

던 베스트 댓글에 대한 동조 효과를 연구했다는 점이

다. 본 연구와 같이 베스트 댓글 외에 온라인 환경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혹은 다양한 자극들이 사용자들의 태

도, 반응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

이 이뤄진다면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온라인 환경을 구

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는 동조효과에 대해 구매의도,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태도변인이 아닌 실제 개인의 의견표현, 즉 행동

으로 검증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지만, 태도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표현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온라인 

환경에서 태도와 행동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이론적 시사점

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의견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표현 변인을 통제했다는 점이다. 기존 선행연

구에서는 관여도를 고려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자기표

현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하지 못했다. 특히 자기표현 수

준은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온라인 자극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 표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때는 자기표현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용적 시사점으로는 베스트 댓글에 대한 

동조효과가 검증된 만큼 온라인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베스트 댓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과 같이 허

위 사실 유포나 무차별적인 언어폭력 등을 내용으로 하

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포털 사이

트에서 추천 수 및 조회 수 외에 다른 기준을 두어 베스

트 댓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베스

트 댓글 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댓글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입소문 마케팅 등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일반 댓글보다 베스트 댓글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일반 댓글은 물론 베스트 

댓글도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후

속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 결과는 기사나 이슈의 내용

에 따라 개인의 관여도 수준과 자기표현 수준이 변하고 

이에 따라 동조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사와 주제

에 대한 관여도와 자기표현 수준과, 이에 따른 동조 효

과의 차이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

행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댓글 작성 상황을 그대

로 재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정 모

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실험을 진행을 한다면 보다 

현실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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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학생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와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비교설계 이외에 피험자 내 설계

(within-subject design)를 추가한다면, 즉 각 집단별로 

베스트 댓글을 읽기 전·후의 의견을 측정한다면, 개인

의 의견 변화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뤄진다면 온라인상에서 정보 특

히 베스트 댓글의 영향력을 이해하여 올바른 온라인 토

론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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